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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로비라는 바쁜 도시안에, 집과는 너무나도 먼곳에 한 무리
의 집이없는 남자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맞
이하며 겨우겨우 살아갔습니다. 어느날 아침, 남자아이들은 그
들이 차가운 길바닥에 깔고 자는 담요를 개고 있었습니다. 추
위를 이기려고 쓰레기로 불을 지폈습니다. 그 남자아이들 사이
에는 마고즈위가 있었습니다. 마고즈위는 막내였습니다.

•••

Dans la ville animée de Nairobi, loin d’un climat familiale
attentif et aimant, vivaient un groupe de jeunes sans-
abris. Ils vivaient au jour le jour. Un matin, les garçons
remballaient leurs matelas après avoir dormis sur le
trottoir tout froid. Pour braver le froid, ils avaient fait un
feu à l’aide de détritus. Parmi ces jeunes garçons se
trouvait Magozwe. C’était le plus jeune d’entre e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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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고즈위가 다섯살인 어린나이에 그의 부모님께서 돌아가셨
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아빠와 살게 되었습니다. 큰아빠는 마
고즈위를 잘 챙겨주시지않으셨습니다. 그는 마고즈위를 위해
적당한 음식도 주지않고 힘든일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

Quand Magozwe a perdu ses parents, il n’avait que cinq
ans. Après leur décès, il alla s’installer avec son oncle,
mais ce dernier n’avait pas une once d’affection pour
Magozwe. Il ne lui donnait pas assez de nourriture et le
faisait travailler le très d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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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고즈위가 불평을 하거나 질문을 할때면 큰아빠는 그를 마구
때렸습니다. 마고즈위가 학교를 갈 수 있겠냐 물으면, 큰아빠
는 그를 때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무 어리석어
서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 큰아빠와 산지 3년이 될때쯤 마
고즈위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거리에서 생활을 하
게 되었습니다.

•••

Si Magozwe avait le malheur de se plaindre ou de
répliquer, son oncle le frappait. Quand Magozwe
demandait s’il pouvait aller à l’école, son oncle le
frappait de plus belle, lui disant : « Tu es trop stupide
pour apprendre quoi que ce soit ». Après avoir supporté
ce traitement pendant trois ans, Magozwe s’enfuit de
chez son oncle et commença à vivre dans la 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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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고즈위는 초록지붕집에 있는 마당에 앉았습니다. 토마스는
그의 옆자리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
니?” 마고즈위는 대답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남자아
이가 선생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고
토마스가 묻자, 마고즈위는 미소를 지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
이의 이름은 마고즈위입니다.”

•••

Magozwe était assis à l’entrée de la maison au toit vert,
et lisait un livre qui venait de l’école. Thomas vint et
s’assis à côté de lui. Il lui demanda : « De quoi parle
l’histoire ? » Magozwe répondit : « C’est l’histoire d’un
petit garçon qui voulait devenir professeur ». «Comment
s’appelle le garçon », lui demanda Thomas. « Son nom
est Magozwe », lui répondit Magozwe, avec un sour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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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생활은 험했고 길거리에 사는 다른 남자 아이들도 늘 음
식 구걸하는데 힘들어했습니다. 어떤날은 경찰한테 끌려가고,
어떤날은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들이 아플때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남자 아이들은 그들이 구걸하며 받은
작은 거스름돈과 페트병을 팔고 재활용 함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싸움들과 그 도시를 지배하
고 싶어하는 경쟁자들 때문에 삶이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

La vie dans la rue était difficile et la plupart des garçons
avaient du mal à se procurer de la nourriture. Il leur
arrivait de se faire arrêter, et quelques fois, ils se
faisaient tabasser. Lorsqu’ils étaient malades, il n’y avait
personne pour les aider. Le groupe dépendait du peu
d’argent qu’ils gagnaient de leur mendicité, ou en
vendant des plastiques ou autres objets recyclables. Les
bagarres avec les autres groupes qui voulaient contrôler
toute la ville rendait leur vie encore plus diffic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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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고즈위는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학교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어떨때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에 읽었던 비
행사가 되는 책과, 축구선수가 되는것에 대해 읽었던 이야기책
을 떠올랐습니다. 그들처럼, 마고즈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

Magozwe commença l’école. C’était difficile. Il y avait
beaucoup à rattraper. Quelques fois il voulait
abandonner. Mais il pensait à la possibilité de devenir
pilote ou joueur de football. Et comme les deux garçons
de l’histoire, il n’abandonna 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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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마고즈위가 쓰레기통을 뒤지는데 그 안에서 낡은 이야
기책 한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지와 흙을 털고 그
의 가방안에 책을 넣었습니다. 매일매일 마고즈위는 그 책을
꺼내서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는 글을읽을 줄 몰랐습니다.

•••

Un jour, Magozwe fouilla dans la poubelle et trouva un
vieux livre. Il le dépoussiéra et le mis dans son sac. Les
jours suivants, il prit l’habitude de sortir son livre de son
sac et d’en regarder les images. Il ne savait pas l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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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마고즈위는 초록지붕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
른 남자두명과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총 열명의 아
이들이 살았습니다. 그위에 씨씨이모와 그분의 남편, 세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 한마리와, 늙은염소 한마리가 살았습니다.

•••

Et Magozwe emménagea dans une chambre, dans une
maison au toit vert. Il partageait la chambre avec deux
autres garçons. Il y avait dix garçons au total qui vivaient
dans la maison. Y vivaient aussi tante Cissy et son mari,
trois chiens, un chat et un vieux bo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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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안에 그림들은 한 남자아이의 비행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
가 그려졌습니다. 마고즈위도 비행사가 되는 꿈을 꾸곤 했습니
다. 어쩔 땐, 마고즈위는 그 책의 주인공이였으면 하는 상상도
하곤 했습니다.

•••

Les images racontèrent l’histoire d’un garçon qui, quand
il fut devenu grand, devint pilote. Magozwe rêvait qu’il
était pilote. Quelques fois, il imaginait qu’il était le
garçon dans l’histo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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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고즈위는 토마스와 그의 두려움을 나눴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면 삶이 더 좋고 나을 거라고 토마스는 계속해서 마고즈위를
격려해줬습니다.

•••

Il partagea ces craintes avec Thomas. Avec le temps,
Thomas parvint à le rassurer en lui expliquant que la vie
là-bas pourrait être meille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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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어느날이였습니다. 마고즈위는 길가에 서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남자분이 오셔서 말을 하셨습니
다, “안녕, 나는 토마스라고해. 난 네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곳,
저기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 남자는 노란색 벽에 파란지붕집
을 향해 가르켰습니다. “너 저기 가서 밥 먹을래?” 라고 물어봤
습니다. 마고즈위는 그 남자분을 한번 보고, 그리고 집을 쳐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즈고위는 “언젠가는요,” 라고 대답을 하
고 걸어갔습니다.

•••

Il faisait froid. Magozwe se tenait dans la rue mendiant,
quand soudain un homme s’approcha de lui et dit : «
Bonjour, je m’appelle Thomas. Je travaille tout près d’ici,
dans un endroit où tu pourras manger », dit-il. Il lui
montra au loin une maison jaune au toit bleu. « J’espère
que tu viendras manger», lui dit-il. Magozwe regarda
l’homme, puis la maison, et lui répondit : « Peut-être »,
puis il s’en a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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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고즈위는 새로운 곳에 가는 것과 학교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큰아빠께서 그에게 해줬던 말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난 정말 공부하기엔 너무 어리석은건 아닌
가?” 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그를 때리
진 않을까?” 마고즈위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길에
서 사는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Magozwe pensa à ce nouvel endroit et à l’idée d’aller à
l’école. Et si son oncle avait raison, s’il était vraiment trop
stupide pour apprendre quoi que ce soit ?» Et si on le
battait dans ce nouvel endroit ? Il avait peur. « Peut-être
serait-il plus judicieux de rester vivre dans la rue »,
pensai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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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후, 집없는 남자아이들은 토마스를 마주치는일이 자주 있
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대화하는걸 좋아했습니다, 특히 길거
리에 사는 사람들과 대화하는걸 즐겨했습니다. 토마스는 사람
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고 인내심이 많았습니
다. 그는 무례하지도 버릇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마고즈위와
함께하는 남자아이들 몇명은 낮에 노란색 벽에 파란지붕집에
밥먹으러 드나들곤 했습니다.

•••

Les mois suivants, le jeune sans-abri avait pris l’habitude
de voir Thomas dans les parages. Il aimait parler avec les
gens qui vivaient dans la rue. Thomas écoutait les
histoires que lui racontaient les gens. Il était sérieux,
patient. Il n’était jamais impoli ni irrespectueux. Certains
garçons commencèrent à se rendre à la maison jaune et
bleu pour avoir un repas à m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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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고즈위의 열번째 생일이 되는날, 토마스는 새로운 책을 선물
했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작은 마을에 사는 남자가 커서 유
명한 축구선수가 된 내용이였습니다. 토마스는 그 이야기를 마
고즈위에게 자주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는 얘기했
습니다, “내 생각엔 네가 이제 학교도 가고 책읽는것도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토마스는 마고즈위에
게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곳과 다닐 수 있는 학교에 대해 말을
해주었습니다.

•••

Autour du dixième anniversaire de Magozwe, Thomas lui
offrit un nouveau livre. C’était l’histoire d’un jeune
villageois qui, quand il fut devenu grand, devint joueur
de football. Thomas lut cette histoire à Magozwe maintes
et maintes fois, jusqu’au jour où il lui dit : « Je pense qu’il
est temps que tu ailles à l’école apprendre à lire. Qu’en
penses-tu ? » Thomas lui expliqua qu’il connaissait un
endroit où les enfants pouvaient rester et aller à l’éc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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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고즈위는 길거리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토마스가 와서 앉았습니다. 토마스는 물었습니다, “이 이
야기는 어떤 내용이니?” 마고즈위는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
기는 어떤 남자아이가 비행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는 물었습니다, “그 남자아이의 이름은 뭐니?” 마고즈위는 조
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저는 읽을 줄 몰라요.”

•••

Magozwe s’asseyait sur le trottoir et regardait les images
de son livre quand soudain, Thomas vint s’assoir à côté
de lui. « De quoi parle l’histoire » ? demanda Thomas. «
C’est l’histoire d’un garçon qui devient pilote », lui
répondit Magozwe. « Comment s’appelle ce garçon »,
demanda Thomas. Magozwe répondit calmement : « Je
ne sais pas, je ne sais pas li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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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고즈위는 토마스를 만날 때마다 자기의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마고즈위는 큰아빠의 대해 얘기를 들려주고 왜 자
기가 집을 떠났는지 말해주었습니다. 토마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고즈위한테 무엇을 해야할지 말해
주는것보다 늘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은 파란지붕집에서 밥
을 먹을 때면 늘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

Quand ils se rencontraient, Magozwe commençait à
raconter son histoire à Thomas. L’histoire de son oncle
et la raison pour laquelle il s’était enfuit. Thomas ne
parlait pas beaucoup et ne disait pas à Magozwe ce qu’il
devait faire, mais l’écoutait toujours très attentivement.
Quelques fois, ils parlaient autour d’un repas qu’ils
prenaient dans la maison au toit bl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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